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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 대변인 : 박범종 (010-9302-7428)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
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아닙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지지부진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열망 앞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역사적 시험대였으며, 그 시험대에서 법원은 비로소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편향된 판단을 바로잡고, 사법부가 지켜야 할 양심과 법치의 가치를 보여주었습
니다. 검찰의 기획된 기소와 정치화된 수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으로 응답해야 합
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번 2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윤석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
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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